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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구직효능감을 위한 구직역량프로그램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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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 구직역량프로그램이 진로장벽 극복을 통한 구직효능감 향상과 직업유지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8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일 6시간씩 

4일간 총 24시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위탁 개발한 구직역량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분석을 위해 연구대상 집단

에게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검사와 실시 후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평가측정도구로 구직효능감은 자기효능감, 구직기술, 

대인관계기술, 직업정보탐색기술 등 4개의 변인으로 구성했으며, 직업유지의지 변인 과 함께 총 5개의 변인에 대해 검증했다. 

분석 결과, 첫째, 구직효능감 중 대인관계기술과 직업정보탐색능력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된 반면, 자기효능감과 구직기

술에서는 기각되었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기술이 직업유지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인관계기술 향상이 

직업유지의지에도 영향을 미쳐 장애인들에게 있어 대인관계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a program designed for enforcing the job-seeking ability to overcome
the career-barriers as well as the effect of the job-seeking efficacy toward the job-maintaining willingness of the 
disabled.  For this research, the job-seeking ability enforcement program, which was start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was executed towards the 86 disabled by 7 sessions, which has been operated 6 hours a 
day for 4 days per week from December in 2012 to November in 2013. The survey for the study was taken twice 
with the same questionnaire toward the same object; one was a pre-survey that has been done before operating the
program and the other was a pro-survey that was done after operating the program.  The data was analyzed to obtain
the 4 variables of job-seeking efficacy to overcome the career-barriers, which were self-efficacy, job-seeking skill,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and job-information exploration and the 5th variable, job-maintaining willingness.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program efficiency was significan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and
job-information exploration, while not significant in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kill. Secondly, the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among the job-seeking efficacy to overcome career-barriers positively affects the 
job-maintaining willingness.

Key Words : career-barriers, job-seeking 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job-information exploration, 
job-maintaining willing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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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의 제기

장애인에게 취업은 경제적 자립의 기회이며, 가족으로

부터 독립,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로의 통합, 직장에

서의 상호교류로 소속감을 소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

으로써 만족감 추구, 비장애인과의 경제적·사회적·심리

적 격차를 해소 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1].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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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닌 신체적·정신적 기능 활동의 감소와 더불어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확보하고 유

지할 가능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유지하

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장애인의 고용중심 정책으로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의 일환으로 고용할당제 혹은 의무고용제

(quota system)를 채택하였지만, 취업과 이어지는 장애

인의 구직능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고용율을 제고할 

수 있다. 현재는 보호고용과 의무고용을 위한 사회적 시

스템에 치중되어 있으나 장애인 개인 스스로 고용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지원은 주

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지

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직업재활[2], 재택고용[3], 취업

지원[4],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 지원고용[5,6], 직업능력

방안[7], 고용인식[8] 등으로 장애인 중심의 구직프로그

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여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존 법률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개정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고용정책을 실

시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취업률은 그다지 향상되지 

않았으므로, 1991년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장

애인 의무고용제도를 2009∼2010년에 의무고용률을 상

향 조정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이로 인

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40%에서 1.86%로 4배 이상 증

가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9만 7,821명까지 10배 이상 증

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

3배 높은 편이며, 실망실업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

년 실업자는 6만 59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가 146만 

1,214명으로 증가[9]한 것을 볼 때 장애인에게 있어 취업

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장애인이 지닌 ‘장애 특성’에 따라 비장애인과 

진로발달 단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한 Hershenson

은 이동 및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사회성 부족, 대인관계 

장벽 등을 부정적 경험으로 겪으면서 심리적·발달적 과

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10]. 구

직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대다수가 진로장벽을 갖고 있는

데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 180명을 조사한 

결과 직업정보의 부족, 낮은 사회적지지, 자기명확성 부

족, 낮은 자기효능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순으로 진로

장벽을 지각하였다[11]. 

장애인들의 구직활동에서 있어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구직효능감이 높아지며, 구직효능감을 높이는 프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었으며, 한국장애인공단에서는 

그동안 구직효능감 등 구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역

량강화 프로그램[12-16]을 개발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직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역량프로그

램 또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장애인들이 실제 취업하고 

직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정신지체, 여성 등 특정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14,17,18]가 일부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사전·사후의 변화로 

살펴보기로 하고, 구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장애인을 연

구 대상으로 연구를 설계하여 장애인 구직역량프로그램

이 장애인에게 있어 구직역량프로그램이 진로장벽을 극

복하고 구직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또 

직업유지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

고자 한다.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역량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처치 전

과 후의 효과성을 살펴봄으로써 구직 과정에 요구되는 역

량을 향상하고, 직업유지 의지를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구직효능감

Hackette와 Lent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

로와 접목하여 여성의 진로발달에서 진로장벽에 대한 효

능감 신념의 역할을 다루었으며, 이후 진로장벽을 느끼

는 집단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 탐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19]. Bandura는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을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

하였다. 또 사람들이 무엇을 시도할 것인지, 시도하면 얼

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결정내

리고 있다고 가정하며 그러한 결정들이 부분적으로는 자

기효능감에 대한 자기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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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예측할 수 없거나 스트레스

가 따르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진로장벽을 극복하는데 주

요 개념이 된다[20,21]. 

Zunker는 한 가지 또는 더 많은 신체 체계에서 기능적 

한계 또는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 정의하고, 장

애인의 진로상담 과정에서 장애인 내담자의 독립적 생활

기술, 자기개념, 장애를 일으킨 주변환경 등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또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

으로 인해 치욕을 겪으면서 거부된 경험이 자기개념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진로상담 

과정에서 장애가 시작된 내력, 장애로 인한 기능적인 취

약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본다. 또 장애인의 진로발달에 자기개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의 측정검사가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2]. 

2.2 진로장벽

진로장벽(career barrier)이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

나 사태를 의미한다[23-25]. 이러한 진로장벽은 개인의 

내적. 외적 환경 속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반응

으로 개인 내외의 상황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역동적 상

호작용의 산물이다. Crites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방해하

는 장벽으로 자기개념과 성취동기를 포함하는 내적동기

와 차별이나 임금을 포함하는 외적 좌절을 제시하면서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조건(Thwarting 

Conditions)’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23]. 이 개념

을 발전시켜 Fitzgerald, Fassinger, Betz는 ‘지각된 장벽

(Perceived Barriers)’[24], Luzzo는 진로와 관련된 장벽

(Career-related Barriers) 연구[25]를 지속해왔으며, 

Swanson과 Tokar가 진로장벽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

급하면서 진로장벽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

다. 이후 London[26]은 진로장벽을 개인의 내적, 외적 환

경 속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반응의 산물이라

고 주장하고, Swanson과 Woitke는 개인이 장벽을 느끼

는 내적 장애와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나 사건 등 외

적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7]. 

이처럼 학자마다 진로장벽에 대한 개념 정의를 조금

씩 달리하고 있으나 종합하면 진로장벽은 진로계획 수립

과 직업 탐색, 구직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

지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 등을 의미한다[28].  

한편 진로장벽에 대하여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외부 환경보다 개인의 인지가 

더 중요하다[29]고 했으며. London 역시 개인의 내적․

외적 환경 속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반응이 진

로장벽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다[26]. 즉 진

로발달 과정에서 심리적 변인과 정서, 인지양식에 따라 

대처행동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으로 London는 상실, 신체적 혹

은 정신적 장애, 변화, 기대나 직업적 요구의 증가, 차별, 

자신의 능력에 못 미치는 직무, 부정적인 수행 피드백 등

으로 본다. 특히 장애인들의 진로장벽은 신체 혹은 정신

의 장애로 인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독립적인 생활과 

직무수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장애를 일으키게 한 주

변 환경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26].

결국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진

로 선택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직업생활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30]는 주장과 같이 장애인의 진로

개입에도 중요한 변인이다.

2.3 선행연구분석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 직업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요

인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첫째, 개인속성과 관련된 

인구 혹은 인구사회학적요인, 둘째, 건강 및 장애특성과 

관련된 요인. 셋째, 교육과 관련된 인적자본 요인. 넷째, 

요즘 부각되고 있는 재활 또는 복지서비스 요인 등으로 

크게 분류하였다[31-33].

장애인들이 성공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실현해 가는 

데는 많은 요인들이 관여한다. 이런 요인들로는 장애인 

‘개인’과 ‘가족’, ‘학교’(직업훈련기관 등), ‘직장’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식’도 중요한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장애

를 가진 당사자 본인이다. 우선 진로 주체로서의 개인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고, 자신의 권

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고용기술·

여가기술·사회성기술·자기결정기술·자기주장기술을 갖

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의 개발과 함께 

지역사회 환경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직 관련 공공시설

이나 지원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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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장은 장애인의 진로계획이 달성되는 최종 지점이

자, 장애인의 진로실현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직장 상사·동료의 역할과 태도, 그

리고 직장인으로서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문제를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직장상사와의 관계에서 상사의 

권위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 

상황을 일으킨다. 둘째는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료와 협력적으로 작업을 

못하고, 실망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결국은 직장을 그만

두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산만하고 혼란

스러운 행동인데, 이러한 행동은 이들의 개인적이고 자

기통제문제와 관련된다[34].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식은 또한 장애인이 진로계획

을 수립하고 실현하는데 중요한 외적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강필수, 이정주의 연구에서는 정상적 직장생활 불가, 

낮은 직무능력,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안전사고 위

험성, 기업이미지 저하, 회사경영 손실 등 6가지 부문에 

대한 사업주의 인지가 장애인 고용률에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이홍직의 연구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앞의 여섯 가지 요인 중 정상적 직장생활 불

가,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부담, 기업이미지 저하, 회사경

영 손실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장애인 고용률

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장애인에게 진로장벽 극복을 통한 취업과 직업유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김건희와 윤종군은 경기, 대전, 부산 

등에 소재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직업훈련생 180명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 결과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직업정보 부족, 낮은 사회적지지, 

자기명확성 부족, 낮은 자기효능감, 중요한 타인과의 갈

등 순서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구직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구직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진로장벽은 자기

명확성 부족, 낮은 자기효능감,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낮

은 사회적 지지, 직업정보의 부족 등이라고 밝혔다[11]. 

또 김전홍은 재가지체장애인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정도가 높아진다고 것을 알 수 있

었다. 자기효능감에서도 과업효능감, 대처효능감, 정서통

제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발

견하였다[37]. 이은복은 대구·경북지역의 일반기업체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근로작업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총 2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장애 근로자가 작업 실수가 낮고, 자기효

능감이 높은 근속년수 2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가 작

업수행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내적 진로장벽의 주요 변인인 자기

효능감이 진로탐색과 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8].  

진로장벽 중 직업정보탐색기술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

지 중 정보적 지지가 진로효능감 및 진로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39-41]임을 밝힌 것과 같이 직업정보탐색기

술 향상은 진로발달의 중요한 변인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병숙 외는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

램 및 교육이 직업정보습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으며[42],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습득 유지를 포

함한 학습기술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은 교육학 등 연관 

학문분야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김환희와 이영선은 국내 전문학술지와 문헌을 

중심으로 직업유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인, 성

향적 요인, 교육 관련 경험 요인, 고용 관련 경험 요인, 고

용서비스 관련 경험, 진량(지식, 기술, 태도), 고용환경 및 

조건, 직업적성 및 만족도, 사회적 관계 및 지지 등 9개 

범주로 정리하였다[43]. 분석 결과 개인적 요인 측면에서 

볼 때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가 잘 이루어지며, 그 외 

성별, 결혼 여부, 소득, 장애유형 등은 연구에 따라 상이

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 개인의 성향적 요인 측면에서 

볼 때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44-46]. 즉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

식을 가질수록 직업유지를 성공하는데 유리하였다. 또 

고용관련 경험이 있을수록 직업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

고, 자기탐색 및 사회적 관계 및 지지에서 고용주나 직장

의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및 지지가 직업유지를 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47-49]. 

이금진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연구에서 직업유지 기간이 직업적성이나 흥미를 

잘 알고 직업을 선택했을 경우 길어진다고 하여 자기이

해를 통한 자기효능감 증진 등 진로장벽 극복과 연관성

이 있음을 설명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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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Main   Points Objectives Time

Module1

My   Life is 

the Process of 

Achieving 

Dreams.

1.Identifying   My 

Values

2.What Am I Good 

At?

3.My Future

Increasing   

Self-

Efficacy

60 

mins

Module2

Identifying   

My Career 

Interests for 

Understanding 

Myself

1.Understanding Jobs

2.Jobs Around Me

3.Sorting the Career 

Values Card 

4.My   Career 

Interest

Increasing   

Self-

Efficacy

300

mins

Module3

Job-   

Information 

and Job 

Search 1

1.Understanding   a 

Changing World of 

Work

2.Examples   of 

Success in Getting a 

Job

3.Understanding  

Job-Information 4.  

Gathering  

Job-Information

Realizing   

the 

importance of  

Job-

Information & 

Job Searching 

Capacity   

Building

120

mins

Module4

Job-Informatio

n   and Job 

Search 2

1.Ways to Use 

‘WorkNet’

2.How to Use 

‘Education card for 

Tomorrow’ 

3.Job Search 

Preparation

Searching   

for Job 

information & 

Using the 

Capacity 

Building

240

mins

Module5

Managing   

My image for 

self confidence

1.Making My   

Personal Brand

2.Creating  My  

Personal Brand 

Image

Increasing   

Self-

Efficacy

60

mins

3.Keeping   a 

Pleasant Facial 

Expression

4.Pronunciation   

Practice

Module6

Resume   and 

Letter of self-

introduction

1.Writing   a Resume

2.Writing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Improving   

Job-Seeking 

Skills

180

mins

Module7

Improving   

Job Interview 

Skills 

1.What   is an Job 

Interview?

2.Preparing   for an 

Interview

3.Job   interviewing

4.Mock   Job 

Interview

Improving    

 Job-Seeking  

 Skills

180

mins

Module8

Job   Ethics 

and Proper 

Work-Life

1.Job   Ethics & 

Workplace Etiquette

2.Worker’s Image 

Expected by 

Employers

3.Success    Stories 

of Employed People 

with Disability 

4.Training for 

Communication-Skill

s   

Training   for 

Interpersonal 

Relations / 

Adapting to a 

New Job

120

mins

Module9

Adapt   to a 

New Job

1.About the company  

 where I start to 

work

2.The story of The 

Little Prince

3.Adapting   to a 

New Job

4.Following   Work 

Rules

Training   for 

Interpersonal 

Relations / 

Adapting to a 

New   Job 

180

mins

3. 연구방법

3.1 구직역량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는 구직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진로장벽을 극복

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위탁개발

한 구직역량프로그램 ‘취업나라 내 손안에’를 활용하였

다. 본 프로그램은 9가지 영역으로 제시되었는데, ① 진

로장벽 극복, ② 취업효능감, ③ 선호하는 인재상, ④ 직

업정보 탐색 및 구직활동하기, ⑤ 이미지 관리, ⑥ 이력서

와 자기소개서, ⑦ 면접역량, ⑧ 직업윤리와 올바른 직장

생활, ⑨ 직장적응 등이며, 총 1,440분(총 24시간)의 프로

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직업정보제공, 직장생활 적

응, 구직기술 훈련 등 자기효능감 증진, 구직기술 향상, 

직업정보탐색능력 배양, 대인관계기술 등 진로장벽 극복

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참조).

  [Table 1] the Program for Job-seeking Efficacy

3.2 연구 대상 및 방법

장애인의 구직역량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연

구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에 2012년 

12월∼ 2013년 11월까지 구직등록을 한 장애인 중에서 

구직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장애인 86

명이다. 대상은 지체장애(40명), 뇌병변장애(12명), 안면

장애(1명), 시각장애(5명), 청각장애(7명), 언어장애(2명), 

신장장애(10명), 심장장애(1명), 장루 및 요루장애(1명), 

간질장애(1명), 지적장애(2명), 자폐성장애(1명), 정신장

애(3명) 등 신체적으로 혼자서 이동할 수 있고, 시청각교

육이 가능한 장애인이었다.

실시방법은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86명

에게 9개로 구성된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1일 6시간

씩 4일간 총 24시간을 실시하였다. 10명 내외로 집단을 

구성하고 참가희망자가 모이는 대로 7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하였다. 프로그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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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검사는 프로그램 실시 전에 조사하였고, 4일간의 프로

그램 실시 종료 후 같은 대상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질

문지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object of the 
study                         (단위: 명)

division

progr

am 

partici

pants

Individual characteristic

gender age
years of 

education

male female

less 

than 

40yrs

40yrsor

more 

than 

40yrs

12yrsor

less 

than 

12yrs 

more 

than 

12yrs  

groups 

participat

ed in 

program

1sessio

n
13 9 4 5 8 8 5

2sessio

n
10 7 3 4 6 6 4

3sessio

n
16 11 5 7 9 10 6

4sessio

n
11 8 3 5 6 4 7

5sessio

n
13 9 4 3 10 6 7

6sessio

n
9 6 3 5 4 3 6

7sessio

n
14 9 5 6 8 7 7

sum 86 59 27 35 51 44 42
groups 

not

participa

ted in 

program

sum 31 17 14 14 17 22 9

3.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중에서 장애인의 구직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직업유

지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구직역량프로그램은 장애인의 구직효능감에 효

과가 있는가?

둘째, 구직효능감이 직업유지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3.4 측정도구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9개 영역 별로 

6개 문항, 총 54문항을 개발한 후 장애인의 구직효능감과 

직업유지의지 변인을 구성하였으며, 구직효능감의 하위

요인구성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자기효능

감, 구직기술, 대인관계기술, 직업정보탐색기술 등 4개 

하위변인을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은 요인추출 주성분방

법, 요인회전은 베리멕스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타당

도는 자기효능감, 구직기술, 대인관계기술, 직업정보탐색

기술, 직업유지의지 등이며, 자기효능감 .748∼.648, 구직

기술 .794∼.554, 대인관계기술 .749~.583, 직업정보탐색

기술 .676∼.566, 직업유지의지 .835∼.811 등으로 검증되

었다. 

본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ɑ)는 자기효능감 .838, 

구직기술 .879, 대인관계기술 .795, 직업정보탐색기술 

.797, 직업유지의지 .858 등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 변인별 문항 값을 합산한 후 평균한 값이 클수록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Table 3] Each variable’s Reliability
Variables Reliability(cronbach's α)

self-efficacy .838

job-seeking skill .879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 .795

job-information exploration .797

job-maintaining willingness .858

 

3.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PASW Statistics18.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실시된 통계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해 5개 변수의 사전

사후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기효능감, 구직기술, 대인관계기술, 직업정보

탐색기술 등이 직업유지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기 위해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통계의 검

증은 p<.05의 유의수준을 채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프로그램 실시 집단 검증

프로그램 실시집단이 장애인 모집단의 표집임을 입증

하기 위해 프로그램 미실시 장애인집단과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 실시집단과 미실

시 집단은 5개 변수의 값에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p<.05). 이로써 프로그램 실시집단과 미실시 집단은 다

른 집단이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집단은 장애인 모집단의 표본임을 간접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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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test of group participated in program & 
group  not participated in program

Variables type N M t

self-efficacy

group 

participated 
86 3.21

-1.464group 

not

participated

31 3.08

job-seeking 

skill

group 

participated 
86 3.05

-.676group 

not

participated

31 2.97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

group 

participated 
86 3.13

.108group 

not

participated 

31 3.14

job-information 

exploration

group 

participated 
86 2.94

.511group 

not

participated 

31 3.01

job-maintaining 

willingness

group 

participated
86 3.36

.242group 

not

participated

31 3.39

4.2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이 장애인들의 구직효능강 향상에 효과가 있

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에 사전검사를, 

프로그램 실시 종료 후 같은 대상에게 사전검사와 같은 

질문의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실행하

였다. 그 결과 구직효능감 중 자기효능감과 구직기술에

서는 사전 사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대인관

계기술은 유의수준 p<.05에서 사전검사(M=3.13)보다 사

후검사(M=3.28)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정보탐색기

술은 유의수준 p<.001에서 사후검사의 평균이 3.16으로 

사전검사 평균 2.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

업유지의지는 사전 사후 차이가 유의수준 p<.05에서 유

의미하지 않았다(Table 5 참조). 

[Table 5] Efficiency of the Program for Job-seeking 
Efficacy of the Disabled

Variables type N M t
self-efficac

y
pre-test 86 3.21

-.624
pro-test 86 3.25

job-seeking 

skill
pre-test 86 3.05

-1.721
pro-test 86 3.16

interpersona

l relationship 

skil

pre-test 86 3.13
-2.446*

pro-test 86 3.28

job-informa

tion exploration
pre-test 86 2.94

-4.010
***

pro-test 86 3.16
job-maintai

ning 

willingness

pre-test 86 3.36
.242

pro-test 86 3.42

*** p<.001, * p<.05

4.3 구직효능감이 직업유지의지에 미치는 영향

구직효능감 각 하위변인이 직업유지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지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검사에서

는 자기효능감(β=.258)과 대인관계기술(β=.258)이 유의

수준 p<.01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회귀식은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미하였으며 R²= .352 

로 35.2%의 설명력을 갖는다(Table 6 참조). 한편 사후검

사에서도 사전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β=.377)과 

대인관계기술(β=.334)이 유의수준 p<.01에서 직업유지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회귀식

은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미하였으며 R²= .640 로 

64.0%의 설명력을 갖는다(Table 7 참조). 사후검사에서

는 사전검사보다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기술이 더 큰 영

향을 미치며 회귀식의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effect of 4 variables on the 
           job-maintaining willingness in pre-test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R

2
F

job-maintai

ning 

willingness

self-efficacy .258 2.152
**

.352 12.522***

job-seeking skill .072 .518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
.258 2.124**

job-information 

exploration
.170 1.382

*** p<.001, ** p<.01

[Table 7] The effect of 4 variables on the 
           job-maintaining willingness in pro-test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R2 F

job-maint
aining 

willingne
ss

self-efficacy .377 2.913**

.640 38.891***

job-seeking skill .242 2.047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

.334 2.904**

job-information 
exploration

-.091 -.864

*** p<.001, ** p<.01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들이 있지만, 각 활동들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

이라기보다 장애인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하는 지원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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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구직효능감은 장애인으로서 갖는 진로장벽을 극

복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고 나아가 직업유지의지를 

강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직업활동 자립의 기반이 된다.

이에 본 연구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된 구직역

량 강화를 위한 ‘취업나라 내손안에’ 프로그램을 채택하

고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1회에 10명 내외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총 

7차례에 걸쳐 총 86명에게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모듈 영

역별 설문을 구성 총 54문항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참여

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지로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직효능감의 하위변인으

로 자기효능감, 구직기술, 대인관계기술, 직업정보탐색기

술 등 4개 변인을 구성하였고 직업유지의지 변인을 포함

하여 총 5개 변인을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도구로 사용하

여, 사전 사후 조사의 변인별 차이검증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취업나라 내 손안에’ 구직역량프로그램은 장애

인의 진로장벽을 극복시키는 구직효능감 중 대인관계기

술과 직업정보탐색기술에서 구직효능감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직업정보탐

색 유지의 효과는 직업정보의 탐색방법을 제시하고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교육은 직업정보습득 유지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김병숙 외의 연구결과[42]

와 일치하며,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습득 유지를 포

함한 학습기술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은 교육학 등 연관 

학문분야에서 확인된 바 있다[51,52]. 또한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가 진로효능감 및 진로흥미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39-41]임을 고려하면, 직업정보탐색기술 향상

은 진로발달의 중요한 변인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기효능감의 검증이 기각된 것은 과제나 행동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 극복에 주요 개념이지만[20,21] 장애인들은 

신체 혹은 지적, 정신적 측면에서 기능적 한계 또는 손

상을 가짐으로써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은 물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거부된 경험 혹은 배제 등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부정적 신념을 갖게 되었는데[10,22], 4일이라

는 짧은 시간에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한계

가 있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추후 효능감 측정을 시도

할 필요가 있다.  

구직기술 변인에 대하여도 기각되었는데, 참가자의 

59.3%(51명)가 40대 이상이며, 51%(44명)가 고졸 이하의 

학력 소유자로서 이들 중 대부분은 생산직 혹은 단순노

무직으로 구직을 희망하는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구직효능감 중 장애인의 직업유지의지에는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기술 등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해보면 자기효

능감과 대인관계기술이 사후검사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

고 회귀식의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 실시

가 직업유지의지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기술이 직업유지의

지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장애 

근로자가 작업 실수가 낮고, 작업수행정도가 가장 높아

[38] 성공경험이 반복되어 직업유지 의지가 높아질 것으

로 예측된다.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44-46], 직업적성이나 흥미를 잘 

알고 직업을 선택했을 경우 직업유지 기간이 길어진다

[35]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 및 지지

에서 고용주나 직장의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및 지지가 

직업유지를 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5,47,48]는 연

구와 일치한다. 

장애인들의 직업유지의지에는 구직기술이나 직업정

보 탐색 등 지식 습득이 아닌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기

술 등 장애를 더 이상 장벽으로 여기지 않는 장애인의 인

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

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사회성이 부족하고 대

인관계를 잘 맺지 못해 심리적·발달적 과정에 부적 영향

을 받는다[3]는 연구결과에 비하면, 장애로 인한 부정적 

신념과 장벽을 극복하고, 높은 자기효능감과 원만한 대

인관계를 유지할 때 직업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기술은 구직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 될 뿐 아니라 직업유지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인들의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에 대

한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 

5.2 제언

본 연구는 구직효능감 증진을 통하여 직업유지의지를 

강화시키는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시하여 장애인

에 대한 구직효능감 증진이 그들의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데 기여함을 알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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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자기효능감, 구직기술 등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지만 대인관계 기술 및 직업정보 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꾀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

록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직

접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으로 한정되었다. 현행 장애인복

지법에 의하면 장애유형은 15개(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

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

애, 장루 및 요루장애, 간질장애 등)로 분류하고 장애인등

급도 장애의 정도가 가장 심한 1∼7급까지 구분하고 있

는데 장애유형과 등급이 다양하여 이들을 총망라하는 장

애인대상의 연구는 현실적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

할 뿐 아니라, 다양한 특정 장애인 관련 연구도 아직 기

본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본연구에서는 장애 특

성에 따른 연구수행에 한계를 갖는다. 또한 표본대상이 

기술통계학적으로 적게 표집된 점도 연구의 제한점을 갖

는다.

둘째, 분석 대상의 모집 한계로 인해 연령의 경우 20대

에서 60대까지,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자부터 대학 졸업

자까지, 장애유형도 지체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장

장애 등까지 다양하여, 연령, 학력, 장애유형 등으로 구분

하여 효과의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개인 특성에 따

라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성별, 연령

별, 학력별, 장애유형별 집단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달

리하여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환희와 이영선

[43]도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현재 시행되는 직업

훈련 서비스가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결국 취업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는데서 온 역기능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연구

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적 요구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주장한다[50].  

셋째,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이후 연구 대상자들이 어

떤 구직준비 과정을 거쳐 구직 목표 달성을 했는지, 또 

직장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직업유지를 지속하고 있는

지 등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직업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시키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사후연구가 필요하다. 취업에 성공하여 직

장생활에 잘 적응하고 직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성과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개인을 둘러싸

고 있는 환경에 의해 경험하는 삶의 변화 즉 이직, 취업 

후 이루어지는 직무역량향상훈련,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등 다양한 상황이 직업유지에 영향[49,53]을 미치기 때문

이다.

넷째, 직업정보탐색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

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직업정보의 생산, 가공, 제공 

등을 프로그램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적합

한 직업정보(직무소개, 산업규모, 급여수준, 미래전망 등)

를 세부적으로 제공할 때 구직향상 능력이 향상될 것이

므로 장애인에게 맞는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구직

향상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때, 일반적으로 효과성 분석은 통제집단과 실험집

단의 차이를 분석하지만, 사전, 사후 검사 차이분석을 통

해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교육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수 이루어졌으며 김광률[54], 정미향[55], 류

보현[56]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인접 학문뿐 아니라 장

애인 프로그램 효과성연구에도 임기현[57], 김선영[58] 

등이 프로그램 실시 사전과 사후 검사 통한 효과성 분석

을 하였다.본 연구도 프로그램 실시 전의 사전검사와, 4

일간의 프로그램 실시 종료 후 같은 대상에게 사전검사

와 동일한 질문지로 실시한 사후검사의 차이 분석을 통

해 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조건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에 기인한 것이다. 향후 연구의 깊이를 더하여 동일한 조

건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심도 있는 차이분석 연구와 함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일정기간 후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 진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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